
SK케미칼, 혜민스님 초청 인문학 강연

SK케미칼(대표 김창근)은 6월19일 혜민스님을 강사로 초청해 인문학 강연회를 개최했다.

혜민스님은 미국 하버드대 재학 중 출가해 승려이자 미국 대학교수가 된 특이한 이력으로 대중에 알려지기

시작했고 트위터에 남긴 글들이 퍼져나가면서 종교인 가운데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.

혜민스님은 <성숙해지는 것, 행복해지는 것, 용서하

는 것, 사랑하는 것>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“행복해

지는 법은 간단하다. 세상 살아가는 마음 각도만 살짝

바꿔라. 고마움을 가지고 살라. 행복의 키워드는 고마움

이다”라며 진심어린 제언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.

혜민스님은 강연이 끝난 후 책에 친필 사인을 해주고

기념 촬영을 하는 등 <혜민스님과 함께하기> 이벤트를

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.

SK케미칼 김기석 기업문화실장은 “혜민스님의 말 한

마디 한마디가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많은 의미를 준 것

같다”며 “일할 맛이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오늘과

같은 뜻깊은 자리를 계속 만들 것”이라고 밝혔다.

김상근 교수의 <르네상스 창조경영>으로 시작된 인문학 강연에서 김정운, 션(노승한), 박재희, 최인철, 유흥

준, 박웅현, 김난도, 박경철, 심영섭, 김갑수, 한명기, 김형철, 고미숙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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